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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신문]올 여름에는 물가상승과 고유가 등의 이유로 추석휴가를 반

납하거나 장기 해외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.


한낱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계발이나 미뤘던 일을 하겠다는

실속파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.


하지만 진정한 실속파들은 방학이나 추석휴가 기간을 이용해 성형 및 피부관리·시력교정이나 임플

란트 같은 치과 시술 등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.


감쪽같이 예뻐지는 방법,혹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다.


특히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를 장착시키기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므로,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치과가 가

깝고도 멀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.


따라서 이번 추석휴가 기간을 이용한다면 그 동안 치아 상실로 인해 제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

거나,얼굴 균형의 변형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들도 치아의 빈자리를 말끔하게 메우고 밝은 웃

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.


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“최근 3차원 CT촬영과 레이저의 도입으로 비교적 통증이 줄 수있

고,시술시간과 회복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.”고 전한 뒤 “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치과 검진을 꾸

준히 받으면 그만큼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나므로,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고 당

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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